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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는 아랄해라는 거대한 내륙해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 4번째 크기를 자랑하던 이 아랄해는 옛 소련 시절 수자원 남용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수량이 감소하면서 지금은 예전의 4분의 1크기로 줄었습니다. 

 대표적 환경 재앙 사례로 거론되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아랄해를 이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서부의 작은 도시 아랄스크. 

 오랫동안 아랄 해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번성했지만 지금 바다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던 항구 앞바다는 하얗게 소금이 쌓이면서 커다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아랄해는 이런 큰 배가 다닐 만큼 수심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낸 채 소금기 많은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남아 있는 이런 폐어선들만이 당시 아랄해의 흔적을 말해줄 뿐입니다.

 급속도로 바닷물이 빠지면서 해안선은 백 킬로미터 밖까지 밀려났습니다. 

 미리얌쿠 미핫도바(37세 주민) :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이쪽이 바다였고 파도도 쳤습니다.아주 멋있었습니다.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고 하나 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랄스크에서 자동차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쟈스란(현지 안내인) : "예전엔 이곳도 아랄해였습니다. 지금은 다 말라버려 이렇게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벌판엔 조개 껍데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쓸모가 없어진 어선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아랄해는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내륙해로 남한 면적의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기가 예전의 4분의 1로 줄었고 수량도 9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 당시 소련 정부가 대규모 면화와 벼농사 육성을 위해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바닷물이 마르면서 각종 환경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수시로 부는 바람은 바닥에 쌓인 소금과 오염 물질을 실어나르며 결핵과 각종 암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라트 두레무라도(외과 의사) : "환경이 나쁘고 기후도 나빠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20세기 대표적 인재로 꼽히는 아랄해의 환경 파괴 사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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